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8월	
  13일은	
  케냐에	
  선교사로	
  온	
  만	
  1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고	
  싶지만	
  처음	
  가졌던	
  열정은	
  많이	
  사그라진	
  생각이	
  

듭니다.	
  

8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은	
  두	
  명의	
  전도사들과	
  혹	
  참석하는	
  성도들과	
  같이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저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겨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로써	
  영원구원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고향에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아내와	
  세	
  명의	
  자녀가	
  

있어	
  그래도	
  교회에	
  와도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잘	
  출석하던	
  중	
  지난	
  주일에	
  

안와서	
  찾아갔더니	
  6살	
  먹은	
  딸을	
  이웃	
  남자가	
  강간을	
  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생겨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좀	
  더	
  깊이	
  마을일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어렵고	
  참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은	
  남편은	
  갑자기	
  눈이	
  많이	
  아파	
  집에	
  

누워있고	
  아내는	
  만삭이	
  되었는데	
  기도를	
  부탁하여	
  들어갔더니	
  차마	
  발을	
  드려놓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집안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참이나	
  고장이	
  나서	
  물을	
  퍼	
  올리지	
  못하는	
  마사이	
  마을	
  우물을	
  수리하여	
  다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속	
  130m	
  속에	
  있는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제임스	
  전도사에게	
  

마을	
  사람들이	
  펌프를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일을	
  책임지면(약	
  400불	
  비용)	
  제가	
  새	
  펌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두	
  달	
  정도	
  기다렸는데	
  절반을	
  모금하였다고	
  하여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새	
  펌프를	
  가지고	
  들어가던	
  길에	
  수리를	
  위해	
  

들어가던	
  회사	
  픽업이	
  고장	
  난	
  것을	
  보았는데	
  다행히	
  오후에	
  도착하여	
  같이	
  펌프를	
  

꺼냈습니다.	
  몇	
  가지	
  부속이	
  필요하여	
  다시	
  시내로	
  나와	
  다행히	
  시간	
  내에	
  구매를	
  마치고	
  

같이	
  나온	
  한	
  형제	
  편으로	
  마사이	
  마을로	
  보냈는데	
  오늘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물이	
  잘	
  

나온다는	
  연락을	
  받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작은	
  일에도	
  

도움만	
  바라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마사이	
  길은	
  가뭄으로	
  메말라	
  너무	
  먼지가	
  많이	
  나면서	
  

한번	
  다녀오면	
  호흡이	
  약간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8월	
  말에	
  장학생들이	
  학비를	
  받으러	
  와서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계속	
  격려와	
  함께	
  학비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로스마리와	
  

마사이	
  마을	
  학생들에게	
  매일	
  점심	
  제공하는	
  사역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을	
  위한	
  JSB선교회의	
  정성에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사용되는	
  신실한	
  선교사가	
  되도록	
  

2.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	
  

3.교회와	
  기도원을	
  부흥을	
  위해	
  
	
  


